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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이나 西洋을 막론하고 하늘이 萬陽의 變化를 主宰하고 있다는 思想은 아주 오 

랜 했날부터 있어 왔다. 
中園에셔는 일쩌기 天文學이 훌達하여 四時률 分劃하게 되었다. 이 四時가 天의 

日月星辰의 周훌가 관련되에 있다는 사질을 명확하게 알아 내었다. 그러하여 天의 
萬陽을 主宰하는 일은 四時률 通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삭하째 되었다. 반변에 
A間은 역시 地球上에서 삶을 영위 하다보니 自然의 A間生活과 密接한 연판을 가지 
고 있는 木,火,土,金,水,줬 等의 重要性을 일잭부터 인작하였는데,좀더 λ智가 

훌達하변셔 錢이란 木,火,士,金,水의 결합이나 作用으로 생성될수 있다는 것을 알 
아내어 웰이 五行에서 빠지고 五行의 뺑l念。l 形成될 수 있었던것 갇다. 

그러변 왜 하펼이변 五行이 되었을까? 四時에 영ttJ=-을 받았다면 四行이 되었어 임 

하고 앞셔 말한 書經이나 左傳의 六府의 영홍눔을 그대로 받았다변 六行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현존하는 四經이나,書傳 等을 보변 天의 萬物蠻化가 四시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思想이 여천히 主률 이루고있으며 표行이 四時의 變化를 떠나 

서는 성명되어질 수 없는 것을 보변 표行을 역시 四時의 영횡노을 받아셔 形成된 것 
입이 틀림없다. 그러변 왜 四行이 아니교 표行인가. 만물의 生成變化흘 단지 그 
變ft現象으로만 관찰한다변 四行으로 곧 四象이다. 그러나 그 變化흘 일요키고 있는 
主宰홈로쩌 생각하였다변 四만 가지고는 중심이 없어 統括을 할수 없다. 즉 中國天
下가 四方으혹 나뉘어 그냥 있다변 모르지만 天下가 統一되어 中央에 天子가 統治될 
수 있었으며,家활애서도 家長이 있어 다스렸듯이 그 主宰협의 存在가 필요하였던 것 
이다. 이리하여 보낼의 變化를 일으키는 原動力이 인삭된 四時에다 1 을 더하여 표 

行을 만틀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하여 보변 표行은 땅에셔 가장 배표적인 事物에셔 超홉하여 一JE不變의 
四時가 슴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즉 이 표行은 四時의 一숲不變의 變ft와 그 變
化로 萬物이 生成消홉한다는 內容이 첨가되어 그 內容은 더욱 풍부하여 겼고 나아가 

萬陽의 生成變化를 說明할 수 있는 도구로 成長하게 된 것이다. 즉 시초에 표行 

은 단순히 地球上의 事빼의 分類라는 代表的인 명칭에 불과하였A나 四時의 개념이 
도입 되어 萬物의 變1t흘 主宰하는 힘의 금윈이 되어 버련 것이다. 따라셔 지금 
內經을 보변 五行을 이 두가지 五行의 뺑l念。l 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六휠와 三陰三陽

六촬와 三陰三陽은 內쩔。}셔는 表本의 관계로 파약하고 있어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벌접한 것으로 보교 있다. 그러나 설쩨에 있어서는 六휠와 三陰三陽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러 중요하지도 않고 단지 표行과 三陰三陽과률 함께 켈명하려다 보니 六氣
라는 개념을 켈쩡한 것에 불과하다- 즉 다시말하면 五行에서 三陰三陽(다음부터 陰
陽이라 청함)나왔다변 六의 짜1 이 맞지 않음으후 끓理的 주륨이 發生하기 혜문에 
中問얘 六촬를 도입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賣際에 있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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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표行이 있어 표휠률 생하면 그만01지 六휠한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변 왜 펼요치 않은가? 先學률은 표行과 陰屬을 자쿠 찮理的을로 연관시켜 셜 
명하려 하였는댁,筆홈는 그렬 필요가 없다고 본다. 표行이라 하변 이는 하나의 찮 
致로써 인식되어 져 있다변 陰陽 ( 여기셔는 三陽三陰입 ) 이라 하변 이는 萬物의 變-ft
現훌묘로 인식 되어야 하기 떼푼이다. 五行은 만붙이 存在할 수 있는 理致로써 萬
빼이 生成變-ft흘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 표行 自뽑애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 
나 三陰三陽은 變-ft現象을 가지고 띔한 것이므로 어떠한 事**이 든지 즈 存在가 있 
다변 三陰三陽의 뿔化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즉 표行은 四**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항상 따라붙어 있어 천혀 뿔化가 없은 理致는 그대로 太陰,少陰에도 있다. 
專陽이 순간순간 燮하는 때에 표行은 그대로 存在하고 있어 단지 그 事物이 事物로 
쩌 存在할 수 있는 理致만」을 체꽁하교 있을 따륨이다. 三陰三陽이란 표行의 理致에 
의하여 存在하는 사붙이 生成뿔化하는 과정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표行파 
陰陽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아도 된다. 그러나 內經이나 後世어l도 이 표行 
과 陰陽을 완전히 分離하여 보지않고 표行에 陰陽은 개념을 가입시켜 木火를 陽으로 
金木률 陰으후 보교 있교,陰陽에 五行을 대비시키교 있으으로 달리 갚은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쟁각하니 이를 五行을 단순한 事物의 內在的인 變-ft源理로 보고 陰陽을 
外內的인 事物의 變-ft現象£로 본다변 표行과 陰陽의 理解가 훨씬 쉬어질 것이다. 
이에 그 實際的인 例흘 틀어 筆홉의 主張을 전개하여 본다. 

1. 相. 火

相;k란 五行에는 없는 것인데 六氣와 陰陽의 變化를 셜명하면셔 생겨난 것이다. 
성재에 있어 이 相火는 표行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事物의 內在的인 變
-ft에셔 만약 火가 물이라변 그 調和와 均衝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대 자 

쭈 이 相火를 표行이 연관시켜 쟁각하다보니 그 개념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다. 

이 相火란 바로 표行의 理致애 따라 존재하교 있는 事**이 變-ft할때 그 變-ft現象
을 三陰三陽묘로 설명하다 보니 그 存在가 필요하게 된것이다. 萬物은 모두 陰陽의 

變-ft를 벗어나지 뭇하는떼 즉 쟁성되어 形이 있게된 사물을 반드시 消藏되어 形이 
없어져야 한다. 앞에셔 지적하엿듯이 萬物의 變化는 天이 主宰하교 天의 대표적인 
것은 日과 月인대 日에셔 陰氣(火,熱)이 地 이 내리쪼일 때 만붙이 成長하여 形

갖추어 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形을 갖추게된 事物은 붕에 타셔 

다시 째가 되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됨묘로 消滅펀다. 역λl 火에 依하여 이루 

어 지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陰陽의 變化에 이미 定효펀 五行의 樓
念을 導入하다 보니 相火의 設定이 필요하쩨 된것이다. 

표行과 陰陽의 結슴 

우리는 遭훨學이나 陰陽學說에셔 五行과 三陰三陽을 結合하여 使用하고 있는 빼흘 

흔히 폴 수 있다. 足厭陰맑이나 修陰凰木 等이 이러한 倒일 것이다. 
우리의 단순한 陰陽의 知뚫으로 본다변 .뚱陰은 陰이교 風이나 木은 陽인데 어찌하 

여 이랭게 중륨펀 用語을 쓰교 있나에 대하여 모두 의문을 한두번 품어 보았을 것 
이다. 우선 이 모순을 설명하기 전어l 먼저 언곱해 둔 것은 여기셔의 木은 엄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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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셔 표行의 木은 아니고 이미 三陰三陽애 도입펀 표行의 개엽이라는 것이다. 

즉 萬物을 統슴, 調fD.J.] 키려는 無擁인인 面애셔의 五行이 아니고 分化훌達이 이루질 

太極的인 面얘셔의 五行이라 할 수 있다. 修陰은 이 個홉內애 陰이 곧 內在的인 
性質의 分化와 흉達을 억채하는 太陰과 少陰의 휠運이 다 없어져셔 안무로는 分化와 
흘達은 推進하는 木휠가 BI盛해지기 시작하고 밖요로 陰이 生成되는 정후가 나타나기 
앓作하는 것이다. 곧 草木이 싹이트는 것은 그 빡틈을 억채하고 있던 太陰이나 少
陰의 휠흉이 陽휠애 빌려셔 물러가고 陽훨가 用事흘 始作하여 陰을 形成하는 始作이 
다. 그러므로 內在的인 變化에 있어서는 木의 훌動이지만 밖으로는 形이 形成되므로 

陰化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天地萬뺑은 陰陽은 一時一地에 있어셔는 陰陽의 

t;B흉이 있을수 있지만 全體的을로 시간적으로 長觸캡에 결쳐서 陰陽의 調;Ja가 깨어칠 
수 없으므로 內에서 陽化가 일어나변 外에서는 陰化까 일어나는 것이 定한 理致라고 
도 볼수 있다. 그러면 少陽相火흘 하나더 설명해 보자. 

陰을 거쳐 이미 形化가 이루어진 事物픈 다시 消滅의 과정을 거쳐게 되는데 太陰

펼土를 거치는 폼얀에. 君火가 無極의 士의 자리로 들어가 天地陰陽의 휠交로 다음 
새 생명의 쩌로 자라날 자리흘 마련하였으무로 겸에 남아있던 껍데기만 消滅의 과정 

을 격으면 된다. 이 곁애 있던 껍대기는 少陽뿔化흘 받아 다시 시착하는 것이고 앞 
의 君火는 土의 作用..9~로 無훌의 자리로 들어 갔다가 다시 陽化의 조짐을 보이니 

이것이 바로 相火인 것이다. 즉 만물은 응축의 極에 달하변 홈散되려고 하고 擔散

이 첼에 달하면 응축되는 것이 숲하여진 理致인데 太陰에셔 응축되었던 士가 다시 

확산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相火는 다음에 들어오는 뿔金의 彈한 억압으 

로 少陰 賢水에 1*훌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훌學에서 相火가 少陰賢에 

서 發生되는 것으로 인삭하고 있는 것이다. 

A뽑에서의 五行과 陰陽

地球上의 모든 생물은 天촬와 地휠가 顧合되어 생겨난 것이지만, 인간이라면 그 代

表적인 存在이다. 그러나 A間이 일단 生을 가지게 되면 그 自體로쩌 하나의 存在

로 꿇定받으며, 그 안에 스스로 하나의 場을 형성하여 까지고 있게 된다. A間。l

스스로 場을 형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根후이 天휠와 地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天地의 法則 곧 陰陽의 法J{IJ을 벗어날 수는 없다. A間요 二I R읍生애셔 天휠가 내 

려 쏟아지변 地가 이를 받아 地가 가지고 있던 五行과 밟슴하여 태어나게 되는대, 

地가 天휠를 받융 수 있는 이유는 地는 언뭇 보기에 質이 實하여 外짧로부터 다픈 

性質이 들어올 수 없는것 갇지만 실은 質이 賣한 반변에 휠블 홉수할 수 있는 것 
이다. 宇펌의 모든 萬物은 五行을 가지고 있고 地球도 五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五行의 휠를 휠로 상아 휠와 質이 結合되어 事物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A 
間은 휠와質 즉 天휠와 地質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相火가 생겨나 

는 것은 天휠와 地휠가 밟合되고 나서인데 즉 天휠가 地로 들어와 顧合되변 휠가 
虛하였던 地가 휠가 賣하게 되는데 이 賣해전 地도 다시 훌해져야 한다. 虛해지기 
위하여는 휠흘 發散시켜야 되는데 훌훌훌칫시키기 위하여는 火가 필요하고 이때 생겨난 

火가 바로 相火인 것이다. 즉 例를 들어 설명하자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압축하변 
옐이 난다먼지, 天휠가 많이 들어있는 곡식을 먹으변 많은 훨를 얻을 수 있다던지, 
딱딱한 나무를 태우변 영이 나는것 등이 모두 압축되어 있던 촬가 相火는 그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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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타버리변 없어져 버리므호 그 無根之火라고 부르는 것이다. 

A間은 大촬中에 살교 있으묘로 天촬률 그배로 받교 地휠는 @훨食을 먹음으후써 받 
아 들이는데,人體는 표뿔이 있어 표行의 기능을 수행하매 人間의 根本이 되고,이 
표를이 五行의 혔能을 수행하여 六촬가 생겨나는댁 이 六휠는 六臨롤 通하여 훌現된 
다. 포한 五월의 五行과 六簡의 六촬가 상호 융합하여 그 結果는 1 2經빠을 通하 
여 全身애 三陰三陽으혹 들어가는 것이다. 구태여 구별한다변, 五를은 A빼얘서 六뼈 

에 比하여 陰이므로 地휠는 六簡로 들어깐다고 말할 수 있으나,A間의 本이 五를에 
있으고로 天훨와 地촬가 모두 五를R;로 들어가 五흙의 五行運動의 結果로 六촬가 생 
겨나변 그 六훨가 六顧흘 通하여 짧現한다고 볼 수 였다. 

天촬와 地훨가 결합하여 氣交之際인 地上에 生物의 三陰三陽의 變化가 일어나듯이 A 
짧애셔 五行과 六氣의 運動結果가 經絡을 通하여 體表에 들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뚫爛가 뿌리라면 經絡은 잎과 줄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변, A體內 에서는 어떻 

케 六휠가 發生되는가플 알아 보기로 하자. 五行 自體에 이미 氣가 있으끈로 쉽게 
이해되는데 역시 相火의 發生이 문제가 된다. 이것 역시 앞의 地球가 天氣흘 받아 

相火플 生成하는 것과 칼은 이치로생각하변 쉽게 理解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相

火가 賢에셔 生하는 것으로 얄고 있다. 原則的으로 말한다변 相火는 五뚫어l 다 있 
을수 있으나 五홉의 機能을 分-ft하여 말한다변 A體의 生理機能의 결과로 생겨난 精

을 모두 賢에 홉하고 있으므로 A體에서 가장 휠의 集績이 固密한 곳이 賢이므로 
賢에셔 相火가 發生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賢은 五뚫의 內在的이 生理機能어!셔 볼 
때 先天의 本으호 陰中의 至陰이 된다.- 이 至陰이 바로 陰中에셔 가장 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至陰은 陽으로 化하기 바로 직전의 狀態를 말하논 것 
이다. 賢이 이미 많은 精이 압축되어 藏하여 있다가 少陰의 藏하려는 가운이 조금 
약하여 지변 麻陰 木휠의 정을 받아 相火가 發生하는 것이다. 이 發生된 화는 厭

陰 맑木으로 가셔는 이미 다 소모되어 벼련 陰의 生成을 도와주교,中集太陰파 陽明

으로 가셔는 氣Ifn의 生成을 위하여 水짧을 부속시켜 相火 自身의 먹이가 되는 精을 
生成시키려한다. A體의 生理機能은 四健의 運動이나 規뿔言動은 대부분 外홉8에셔 이 

미 만들어져셔 A體에 흡수된 水類의 氣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五홉이 五行運動을 
계속케하거나 휠血을 全身에 運行하거나 水類를 부속하는 등의 가창 基本的인 생리가 
능은 바로 이A體에셔 精을 藏하였다가 發生시키는 相火에 의하여 생겨난 元氣로 이 

루어 지는 것이다. 

즉 이 相火에 의하여 發生펀 氣는 외부에셔 폴어온 휠를 부리는 作用을 하는 氣

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변 宇富의 어느 事物이나 모두 五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썽이 하나의 個體로 인정받는 것은 각기 自己의 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間이라변 다른 事物에 벼하여 축적된 精이 充賣하여 보다 좋은 相火를 發生시켈 
수 있기 때문에 萬物의 靈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폰 宇富도 自體의 相火가 

있고 地球도 있A며, 어떠한 **홈도 相火를 發生시켈수 있지만 그 質에 있어셔는 
千差萬뭘l。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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